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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Jo(2025)는 청년층의 경우 교육에서 노동시장

으로 이동하면서 동시에 부모와 독립하는 매우 

역동적인 시기이나, 최근 N포세대(취업, 연애, 결

혼, 출산 등 앞으로 다가올 인생 과제에 대한 부

담감도 큰 탓에 모든 걸 포기하는 세대)라는 용

어도 등장할 정도로 우리 사회 청년들의 삶의 질

이 열악하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특히 KOSIS(2025)
의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서는 청년들의 

심리적 탈진을 뜻하는 번아웃을 경험의 가장 높

은 원인으로 진로불안(39.1%)를 나타냈다. 선행연

구(Park and Ahn, 2019; Suh and Lee, 2025)를 통

해 긍정심리자본이 대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진

로관련 변인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준

다고 연구되었다. 이처럼 대학생들의 진로와 관

련한 불안감과 심리적 우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심리자본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

는 개인이 사회적 역할과 자아실현을 이루는 과

정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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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스스로의 자기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Super, 
1957; Blustein and Flum, 1999; Blustein, 2006). 자

기이해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 성격, 적성, 흥미, 
가치관을 탐구하여 자신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

를 통해 개인의 진로와 직업 세계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Kim and Kim, 2012). 특

히, Blustein(1989)에 따르면 자기이해는 진로준비

행동과 진로탐색을 촉진하여, 진로 불안을 줄이

고 계획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대학생에게 있어 자기이

해는 진로탐색활동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

었으며(Kim et al., 2024), 특히 대학 신입생에게 

있어 진로자기이해는 진로불안을 줄여준다고 연

구되었다(Lee, 2024). 따라서 자기이해를 기반으

로 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진로설계와 

같은 직접적인 진로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미

래에 대한 불안감 감소와 긍정성을 함양시켜 줄 

것이다.
현재 중등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 한국직업능

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정부차원에

서의 진로개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활용되고 있

지만, 대학의 경우 각 대학 자율적 진로프로그램

을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The Ministry of 
Education(2023)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을 통해 각 대학은 자율전공 혹은 자유전공학

과 신설을 통해 학생들의 최종진로 선택의 단계

가 중등교육 단계에서 고등교육 초기단계로 변화

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대학생 단계에서의 진

로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초연구가 절실한 상황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진로미결정 상태인 대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한 진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기인식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함으로써, 진

로미결정상태의 학생의 미래에 대한 불안 감소 

및 긍정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긍정심리

자본을 측정할 것이다. 이를 통해 추후 학생들이 

구체적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심리적 

지지와 함께 추후 능동적 대학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율전공 및 자

유전공학과 신설의 혁신적 대학운영에 대한 정책

적 도움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학생 진로 미결정 

학생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할 수 있

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

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진로미결정상태의 P대학 학생이 인식하는 긍

정심리자본은 자기인식프로그램 적용 전·후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진로미결정은 진로발달 분야에서 오랜 기간동

안 자리잡고 있는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다

(Lucas, 1993). 이처럼 진로미결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나 특성에 대해 연구자 간의 의견들은 상이하다

(Na and Lee, 2018). 따라서 진로미결정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렵지만(Saunders, 2000), 본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의 어려움을 어떤 것이든 

선택하는 것을 힘들어 하거나 진로를 결정할 때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나 

태도(Germeijs and de Boeck, 2002)와 같이 가치판

단의 어려움, 결과에 대한 확신 부족과 같은 심

리적 측면의 중요성을 두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일자리가 없

거나 취업준비 중인 2·30대가 지난달 120만명에 

달했으며, 특히 이 중 별다른 활동 없이 그냥 쉬

는 청년은 50만 4천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

후 최대치를 경신하였다(KOSIS, 2025). Kim et 
al.(2024)은 이와 같은 원인으로 진로 불확실과 

같은 원인으로 진로 결정을 미루는 현상을 지적

하였으며, 유연한 지원 정책과 함께 심리적 자원

이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

기 위해 많은 대학에서는 진로지원프로그램을 시

행중에 있고, P대학의 경우에도 2018년 대학일자

리플러스센터를 개설하여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P대학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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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경우 2025년 기준 12개의 진로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지만, 대다수 정보제공 형태

의 프로그램이 많았으며 심리적 지원의 경우 프

로그램의 일부 회기로만 구성될 뿐 심리적 지원

에 포커스를 둔 프로그램은 미흡한 현실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동기, 자기명료화, 긍정적 정서

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인식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심리자본이라는 심리적 지원에 대한 효과성

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긍정심리자본은 Luthans and Youssef(2004)가 

인적 자원이 가진 심리적 역량들을 자본(capital)
의 가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처음 사용하였다. 
이는 희망, 자기효능감, 탄력성, 낙관성의 네 가

지 긍정심리의 하위요인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

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심리자원이다(Luthans et al., 2015). 긍정심리

자본은 긍정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긍정

조직행동에서 인간의 긍정심리 요인들을 가치 있

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중요한 과학적 변수 중 하

나로 연구하고 있다(Kim, 2013). 또한 긍정심리학

의 패러다임은 개인과 집단 및 사회가 성장하도

록 도움을 주는 심리적 요인들의 발견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심리학 분야 이외에도 교육

학, 경영학, 정신의학, 철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

서 왕성하게 연구되고 있다(Csikszentmihalyi, 
2014). 긍정심리자본의 정의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Yoo(2005)은 긍정심리자본을 개인의 성향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인 자기효능감(자신감), 낙관주의, 
희망, 복원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

다. 또한 Choi(2012)는 개인이 도전적인 과업 및 

업무에 대해 성공하기 위해 자기효능감, 희망, 낙

관성, 복원력 등의 하위요소를 보유하고, 개발하

는 것으로 긍정심리자본을 정의하고 있다. 이처

럼, 긍정심리자본의 정의는 개인이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낙관주의), 복원력(회복

력)을 얼마나 보유한 것에서 어떻게 개발하는 것

으로 관점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긍정심리자본의 선행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긍정심리자본은 대표적 진

로 관련 변수인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자기효능

감, 진로적응성 등의 요인들에 있어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주요한 심리적 변인임을 연구하였다

(Kang, 2021; Kim and Cho, 2024). 또한 Chi and 
Lee(2022)는 전공만족이 취업불안에 미치는 영향

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검

증하였고, 따라서 취업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대

학생들의 전공만족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학과

와 취업진로센터 및 학생상담센터 등의 심리·정
서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처럼 긍정심리자본은 대학생의 진로에서 있어 구

체적 변인들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적 무형의 요소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

만 진로프로그램에 중요영역인 자기인식이나 자

기이해에 대한 구체적 선행연구는 미흡하여 이러

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P대학교의 저학년의 진로미결정 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P대학

교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모집하였으

며, 최초 20명을 모집하였으나 학생의 개인 스케

쥴로 인한 중도 포기자 3명을 제외한 17명을 최

종 선정하였다. 통제집단은 P대학의 진로미결정 

상태의 저학년 중 특정 학과에 집중되지 않도록 

무작위로 20명을 선정하였다. 집단별 구성은 아

래 <Table 1>과 같다.

Male Female Total

Experimental group 7 10 17

Control group 9 11 20

Total 16 21 37

<Table 1>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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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variables Group N M SD t 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xperimental group 17 3.64 .47

-1.392 .173Control group 20 3.82 .29

Sub-v
ariable

s

Self-efficacy Experimental group 17 3.88 .38 -.190 .850Control group 20 3.90 .43

Hope Experimental group 17 3.68 .60 -1.263 .215Control group 20 3.88 .32

 Resilience Experimental group 17 3.51 .50 -1.352 .185Control group 20 3.71 .38

Optimism Experimental group 17 3.50 .67 -1.574 .125Control group 20 3.79 .44

<Table 2> Testing the mean difference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s pre-test

진로미결정 대학생 대상 자기인식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파

악하기 위해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긍정심

리자본의 전체와 하위요인인 희망, 자기효능감, 
탄력성, 낙관성 모두에서 집단의 평균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긍정심리자본에 있

어 차이가 없고 동질적인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P대학의 진로미결정 대학생을 대상

으로 긍정심리자본을 강화할 수 있는 자기인식프

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유사 실험을 설계하였고 

이는 아래 [Fig. 1]과 같다.

Pre-test Experimenta
l treatment Post-test

Experiment
al group E1 X E2

Control 
group C1 C2

∙ C1, E1 : Pre-test(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 X : Experimental treatment(9th Session 

Self-Awareness Program)
∙ C2, E2 : Post-test(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에서의 긍정심리자본 측정 도구는 

Luthans et al.(2007)에 의해 개발된 긍정심리자본

검사지(PCQ)를 Kim(2013)이 한국 대학생에 맞게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해당 설문지는 자

기효능감, 희망, 탄력성, 낙관성의 4개 하위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영역은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설문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심리자

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설문 도구의 신뢰

도(Cronbach’s α)는 개발 당시에는 .91이었으며, 
Kim(2013)의 연구에서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

는 .87로 나타났다.

3. 진로미결정 대학생용 자기인식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에서 개발한 중·고등학생용 진로미결정 학생을 

위한 진로지원 프로그램의 자기인식 영역을 기초

로 하여 진로미결정 특성요인인 동기와 관심, 자

기명료화, 자기효능감, 부적정서를 감소하여 진로

와 관련하여 긍정심리자본을 성장시킬 수 있는 9
차시 프로그램을 설정하였다. 이를 대학생 난이

도에 맞게 직업교육 전공 교수 2명 및 진로직업 

전공 교육학 박사 2명의 자문을 통해 재구성하였

다. 전문가 검토에 따른 프로그램의 차시별 주요 

활용 내용은 아래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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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region Module name Major utilization of the program Ses
sion

Motivation

Inner Strength I can understand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motivation, draw 
and shape the invisible motivation in me. 1

The Power to 
Reflect

I can look back on your life and appearance, find your inner career 
motivation, and form an active attitude toward life. 2

The Power to 
Execute

I can identify what i want, specify my career motivation, and 
develop the power to execute on my own to achieve what i want. 3

Self-Clarif
ication

What are my 
strengths?

I can understand my strengths and weaknesses in an integrated way 
and explain what kind of person I am, focusing on my strengths. 4

What do I like and 
am good at?

I can grasp my interests and aptitudes and think about them in 
connection with my career path. 5

What values ​​do I 
pursue?

I can understand my career value and think about my preferred 
work in connection with the society I belong to. 6

Positive 
Emotions

Developing My 
Happiness Habits

By creating and practicing my own happiness habits, I can develop 
the ability to lead a happy life by cultivating positive emotions. 7

Turning My Anxiety 
into a Positive One

I can understand the degree of my worries and anxiety about an uncertain 
future in detail, and I can see the importance of positive perception 
transformation through my own positive reinterpretation of failure.

8

Planning My Future 
Career by Turning 

Serendipitous Events 
into Opportunities

I can develop the optimism of positively recognizing creative ideas 
and situations about future careers by understanding the law of luck 
that makes accidental things an opportunity and applying it to my 
life.

9

<Table 3> Major utilization of the program by session

본 연구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고 9회기

에 걸쳐 본 수업을 시행하였으며, 각 차시별 수

업시간은 60분이다. 각 수업의 진행은 수업준비 

5분, 마음열기 5분, 조별활동(개별실습 후 토의 

및 발표) 45분, 마무리 5분으로 진행하였다. 조별

활동은 소그룹(4~6명)으로 진행되며, 지식의 전달

보다는 생각의 변화, 이론보다 활동의 중심, 교수

자 일방의 강의 보다 또래집단과의 쌍방의 토의

를 통해 사고의 확장을 돕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조별활동의 비중이 큰 만큼 보조강사를 토론 촉

진자로 활용하여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

였다.

Ⅳ. 연구 결과

1. 진로미결정 대학생용 자기인식프로그램
이 긍정심리자본 전체에 미치는 효과

진로미결정 대학생용 자기인식프로그램을 처치

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긍

정심리자본 전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값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전검사 값을 공변량으

로 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이는 

공분산분석(ANCOVA)은 소규모 표본에서 그룹간

의 차이를 통제하여 통계적 검정력을 높여주어 

연구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

기 때문이다. <Table 4>와 같이 집단별 긍정심리

자본에 대한 사후검사 평균을 보면 실험집단의 

평균(4.27)이 통제집단의 평균(3.85)보다 높게 나

타났다. 또한 <Table 5>와 같이 자기인식프로그

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 공변량분석 결과에서 실험집단의 긍정심리자

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7.28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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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variables Group N M SD SE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Experimental group 17 4.27 .50 .12
Control group 20 3.85 .38 .08

<Table 4> Differences i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y group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 source SS df MS F 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re-test 7.069 1 7.069 34.900 .000
Group 1.475 1 1.475 7.281 .011
Errors 6.886 34 .203
Total 615.337 37

<Table 5> Results of ANCOVA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2. 진로미결정 대학생용 자기인식프로그램
이 긍정심리자본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
는 효과

진로미결정 대학생용 자기인식프로그램이 긍정

심리자본의 하위요인인 자기효능감, 희망, 탄력

성, 낙관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영역에서 검증했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변

량분석을실시했다. 진로미결정 대학생용 자기인

식프로그램이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자기

효능감에 대해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6>과 같이 집단별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

후검사 평균을 보면 실험집단의 평균(4.37)이 통

제집단의 평균(3.98)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Table 7>과 같이 자기인식프로그램을 적용한 실

험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 공변량분석 

결과에서 실험집단의 자기효능감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126, p<05).
진로미결정 대학생용 자기인식프로그램이 긍정

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희망에 대해 미치는 효

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8>과 같이 집단별 희

망에 대한 사후검사 평균을 보면 실험집단의 평

균(4.28)이 통제집단의 평균(3.71)보다 높게 나타

났다. 또한 <Table 9>와 같이 자기인식프로그램

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 공변량분석 결과에서 실험집단의 희망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1.041, 
p<01).

Measurement variables Group N M SD SE

Self-efficacy
Experimental group 17 4.37 .55 .13

Control group 20 3.98 .47 .10

<Table 6> Differences in Self-efficacy by group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 source SS df MS F p

Self-efficacy

Pre-test 9.218 1 9.218 34.775 .000
Group 1.359 1 1.359 5.126 .030
Errors 9.012 34 .265
Total 651.556 37

<Table 7> Results of ANCOVA of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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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variables Group N M SD SE

Hope
Experimental group 17 4.28 .51 .12

Control group 20 3.71 .48 .10

<Table 8> Differences in Hope by group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 source SS df MS F p

Hope

Pre-test 8.347 1 8.347 32.165 .000
Group 2.865 1 2.865 11.041 .002
Errors 8.824 34 .260
Total 597.139 37

<Table 9> Results of ANCOVA of Hope

진로미결정 대학생용 자기인식프로그램이 긍정

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탄력성에 대해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0>과 같이 집단별 

탄력성에 대한 사후검사 평균을 보면 실험집단의 

평균(4.14)이 통제집단의 평균(3.88)보다 높게 나

타났다. 또한 <Table 11>과 같이 자기인식프로그

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 공변량분석 결과에서 실험집단의 탄력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869, 
p>05).

진로미결정 대학생용 자기인식프로그램이 긍정

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낙관성에 대해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2>와 같이 집단별 

낙관성에 대한 사후검사 평균을 보면 실험집단의 

평균(4.32)이 통제집단의 평균(3.83)보다 높게 나

타났다. 또한 <Table 13>과 같이 자기인식프로그

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 공변량분석 결과에서 실험집단의 낙관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399, 
p<.05).

Measurement variables Group N M SD SE

 Resilience Experimental group 17 4.14 .57 .13
Control group 20 3.88 .46 .10

<Table 10> Differences in  Resilience by group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 source SS df MS F p

 Resilience

Pre-test 9.177 1 9.177 33.447 .000
Group .513 1 .513 1.869 .181
Errors 9.328 34 .274
Total 601.944 37

<Table 11> Results of ANCOVA of  Resilience

Measurement variables Group N M SD SE

Optimism
Experimental group 17 4.32 .54 .13

Control group 20 3.83 .62 .14

<Table 12> Differences in Optimism by group



홍승경ㆍ이광빈

- 452 -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 source SS df MS F p

Optimism

Pre-test 14.763 1 14.763 41.074 .000
Group 1.941 1 1.941 5.399 .026
Errors 12.220 34 .359
Total 623.917 37

<Table 13> Results of ANCOVA of Optimism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진로미결정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인식을 통해 긍정심리자본을 성장시켜주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진로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자 자기인식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 효과를 검증

해 보았다. 자기인식프로그램을 통한 긍정심리자

본 변화의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P대학의 진로미결정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인식프로그램은 긍정심리자본의 변화에 

있어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의 평균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공변량 분석을 통해 유의한 차이

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긍정심리자본을 독립

변수로 하여 다양한 진로관련 종속변인들이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 기존의 선행연구(Park and Ahn, 
2019; Kang, 2021; Kim and Cho, 2024)와 대비하

여, 자기인식을 기반으로 한 진로프로그램이 긍

정심리자본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따라서 긍정심리자본과 진로관련 변인 

간에는 선순환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P대학의 진로미결정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인식프로그램은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에 있어 실험집단의 

평균이 통제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공변량 분석을 통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

났다. Luthans et al.(2007)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업무에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장애요인이 발생하면 적극

적으로 극복하려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으며, 

Snyder(2002)는 희망 이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찾아내는데 특히 난관에 

부딪혔을 때 적절한 대안 경로를 찾기 위한 동기

를 높여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애요인이나 난

관의 상황에서 자기인식프로그램은 다양한 상황

을 통한 자기 이해뿐만 아니라 조원들과 토론과

정을 통해 또래집단의 타인들의 긍정성을 간접적

으로 습득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내린 본 연구의 논의 및 제언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미결정 대학생의 진로프로그램에 있

어 자기인식의 중요성이 필요하다. 자기인식은 

무기력으로 인한 진로동기 부족, 낮은 자기이해

와 자신감 부족 및 부정적 정서로 인해 진로미결

정 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따

라서 진로결정에 있어 실질적인 역량인 진로정보 

탐색 활동에 선행하여 진로미결정 학생의 심리

적·정서적 특성에 중점을 둔다면 향상된 긍정심

리자본을 통해 진로 탐색에 보다 큰 효과를 줄 

수 있다.
둘째, 자율전공 입학생에게 있어 다양한 비교

과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자기인식프로그램에 있

어서 긍정심리자본의 하위요인 중 탄력성은 유의

미한 변화가 없었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이 탄력

성 향상에는 효과성이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나타

낸다. 4차산업혁명 이후 직업세계의 급격한 변화

가 있는 현재 학생들에게 있어 탄력성의 중요도

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그릿(GRIT)나 리

더십과 같이 탄력성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도

록 보완하여 직·간접적으로 대학생들의 탄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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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기인식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미결정 대

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Lee 
et al.(2025)는 대학생의 중도탈락의도에 있어 진

로정체감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우울이 매개

효과를 보인다고 연구하였다. 따라서 진로와 관

련된 동기, 자기명료화, 긍정적정서의 다양한 상

호작용을 통한 자기인식프로그램은 긍정심리자본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

해 대학생들의 중도탈락의도를 줄여줄 수 있는 

심리적지원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자율전공 입학

생들이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대학생활적응을 잘

하여 개개인의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사회적 자본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인식프로그램의 시행

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진로미결정 대학생에 

대해 시행된 프로그램의 효과로 긍정심리자본의 

한정된 변인과의 영향을 본 것이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진로와 심리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간

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일회성의 프로그램으로 보다 

대상을 확대한 자기인식프로그램을 통해 양적연

구로서의 다층적 경로 탐색의 후속연구의 필요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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